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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차량 교통 시스템은 스마트 센서 및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
통 체계를 의미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ITS)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추
세에 반하여 국내의 ITS 서비스는 다른 주요 통신 서비스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현재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배정된 ITS 주파수 대역 내에 방송용 주파수가 할당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ITS로 사용되고 
있는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 방식의 주파수도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대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ITS의 기술적 현황을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ITS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의 DSRC방식을 포용하는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방식의 ITS 관련 표준을 시급히 확정하여 표준 설치 사양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ITS 표준
을 완성하기 위한 주파수 배정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ITS, 주파수할당, 교통정보시스템, UTIS, DSRC/WAVE, 표준화

Abstract  Recently, automobile traffic systems are evolving toward Intelligent Traffic Systems(ITS) with smart 
sensor technology and collaboration between traffic systems and external ones. On the contrary, Korean ITS 
services have little improvement comparing with other communication services. The main causes of this 
phenomenon are due to already allocation of ITS recommended frequency band to broadcasting services, and 
also dedication of DSRC frequency band over ISM band resulting in interferences. This paper provides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ITS technology status, and two suggestions to activate the ITS industry. First, need 
to fix the ITS standard combining WAVE and DSRC specifications soon. Second, ITS frequency allocation to 
complete its standard implementation in near tim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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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차량 교통 시스템은 스마트 센서 및 외부와의 소

통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체계를 의미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차량 통신 

기술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소 

기술로서 차량 간 통신 및 차량과 노변 장치간의 통신을 

이용하여 차량 주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운전자에게 편

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 경감 

및 교통 효율성을 중대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한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다[1]. 이러한 발전 추세에 반하여 국내의 

ITS 서비스는 다른 주요 통신 서비스에 비해 많이 낙후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배정된 ITS 주파수 대역 내

에 방송용 주파수가 할당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ITS로 

사용되고 있는 DSRC 방식의 주파수도 ISM 대역을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간섭 등의 문제로 그것의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국내에

서는 차세대 ITS의 표준으로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주파수 배정 뿐 만 아니라 이와 관

련된 정책들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IT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2,3]를 실현하기 위

한 여러 가지 기술 방식들이 제안된 바 있다. WAVE 등 

새로운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배정을 포함

하여 관련된 정책들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국내외 ITS 동향 및 기술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술

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내외 ITS 

표준화 및 서비스 동향을 기술하며, 3장에서는 국내 ITS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ITS 활성화

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실현 방안을 제안하고 실효성을 

분석하며,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국내외 ITS 표준화 및 서비스 동향

2.1 ITS 기술동향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

통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의 도입

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ITS와 관련된 대표적인 

통신기술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DSRC와 

WAVE 그리고 경찰청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가 있다[4]. 

DSRC는 근거리무선통신의 일종으로 간단한 제어 신호

를 주고받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

로 통행료 징수 수단인 하이패스 단말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리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

된 WAVE 방식은 고속으로 이동 중인 차량에 무선 네트

워크 환경을 제공한다. WAVE 표준은 교통안전 서비스 

및 일반 응용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Fig.1은 기존의 DSRC와 WAVE 프로토콜을 비교한 것

으로서 WAVE가 DSRC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

할 수 있다. 

                             

[Fig. 1] Comparison of DSRC and WAVE Protocol

IEEE 802.11p는 IEEE 802.11 표준에서 변형된 것으로 

차량환경에서 통신이 가능한 물리계층과 하위 MAC 계

층이 정의되어 있다. IEEE 1609.4는 IEEE 802.11p의 상

위 MAC 계층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CCH와 SCH의 다

중채널 동작이 정의되어 있다. IEEE 1609.3은 차량과 차

량, 그리고 차량과 노변장치간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계층 및 전송 계층이 정의되어 있으며 IEEE 

802.11에서 WSMP(WAVE Short Message Protocol)가 

새롭게 추가되어 긴급 메시지 전송을 위해 설계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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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콜이다. 그리고 IEEE 1609.2에는 WAVE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보안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5]. 

Table 1은 IEEE 802.11a와 WAVE 표준의 물리계층 특

성을 비교한 것이다[6].

<Table 1> Physical Layers of IEEE 802.11a 
           (WLAN) and 802.11p(WAVE) 

IEEE 802.11a

(WLAN)

IEEE 802.11p 

(WAVE)

Frequency

Band

5.15～5.35/

5.47～5.725/

5.725～5.875GHz

5.850～5.925GHz

Modulation

Type
OFDM OFDM

Date rate/

Bandwidth

～54 Mbps/20 

MHz

～27 Mbps/10 

MHz

Communication

Range
～33m ～1,000m

2.2 ITS 주파수 할당 현황

주파수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ITU

－R에서는 Fig.2에서와 같이 5.725 ～ 5.875GHz를 

WAVE 기반 ITS 주파수 대역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북미와 유럽에서는 5.850～5.925GHz를 할당하였고, 유럽

에서는 5.855～5.925GHz 대역을 각각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북미, 유럽과는 다르게 DSRC 서비

스를 위해 5.770～5.850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 중이

며, 추가로 700MHz 대역을 WAVE용으로 할당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5.795～5.815GHz의 주파수 대역을  

DSRC 공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5.835～

5.855GHz의 주파수 대역이 DSRC 민간용으로 할당되어 

있다[7].

2.4GHz 대역과 5.4GHz대역의 ISM 대역에는 국제적

으로 할당되고 있는 ITS 뿐만 아니라 WLAN이 사용되

고 있다. Table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WAVE의 주파수 

대역이 5.8GHz 대역에서 25MHz가 중복되어 인접 채널

에 의해 또는 채널 하모닉에 의해 간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섭의 영향을 ITS 표준화 내용에 반영하

여야 한다.

2.3 UTIS 기술 동향

한편, 도시지역에서 교통정보의 수집 및 관리 그리고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통정보 체계인 

UTIS는 경찰청의 주도로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2005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 교

통정보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4,8].

UTIS 사업의 목적은 도시지역에 최적화된 교통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정확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이

를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고 궁

극적으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

는데 있다. 또한 전국을 단일 교통 정보권으로 관리하여 

교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통사고 감소 및 국가 물

류비 절감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Fig. 2] Frequency Allocation Diagram

UTIS 표준은 기존의 무선랜 규격인 IEEE 802.11a,g 

표준을 따르는 것으로 WAVE의 IEEE 802.11p 표준 규

격과 유사하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러한 수정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기술적 우월성보다는 

시장에의 진입시간 단축을 위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ISM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간섭에 취약하여 기

반 통신망으로서의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UTIS가 적용하고 있는 무선통신방식은 엄밀히 말하

면 WLAN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정 무선 통신에서 사용

하고 있는 WLAN 방식이 이동 특성을 갖는 ITS에 적용

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

에 관련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UTIS는 5.725GHz ～ 

5.825GHz대역(채널 149, 153, 157, 161)이 기본 주파수 대

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대역이 ISM 대역이기 때문

에 이 대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기기는  상호 간섭

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ITS 전용 주파수 할당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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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3. ITS 구축을 위한 기술적 고려 사항 

3.1 국내의 ITS 표준화 추진의 문제점

국내 ITS 사업[2,3]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다

음과 같은 것을 열거할 수 있다.

첫째는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2013년 10월에 국제 

표준화 될 예정인 WAVE용 IEEE802.11p 규격의 전용 

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의 계층

을 포함하는 칩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지연되고 있다. 

둘째로는 UTIS와 WAVE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다르

기 때문에  RF 및 데이터링크 영역에서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 

셋째는 기존의 DSRC가 널리 보급되어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하기까지 10여년 시간이 걸린 점을 감안하여 

DSRC를 WAVE로 대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WAVE의 표준화를 시급히 진

행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3.2 WAVE 주파수 분배 방안

국내에서는 ITU-R, 북미, 유럽 등에서 ITS로 할당한 

주파수 대역을 이미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향후 WAVE 통신 방식을 이용한 ITS 제품이나 서비

스가 상용화 된다하더라도 ITU-R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

파수 대역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8]에서는 WAVE를 이용한 ITS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

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으로 각각 5.855 ～ 5.925GHz와 70MHz를 선호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파수 대역은 현재 우리나

라에서 WAVE 시험국으로 사용하는 대역이며, Fig.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용 주파수와 중복되어 있다.

기업의 경우 주파수 대역은 국제 표준과 달라도 상관

없으나 대역폭은 70MHz를 준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

은 이유는 부품 수급과 개발비용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사례로 보아 주파수대를 변파하는 것과 대역

폭을 바꾸는 작업 중에 대역폭을 바꾸는 것을 비교해 보

면, 변파 하는 쪽이 더 용이하다. 반면에 전문가 집단은 

주파수 대역은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대역폭은 

70MHz 이하라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기술 표준을 단편적으로 ‘차

량 안전 지원 서비스’에 대해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술구현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성능 

또는 기능적 측면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여기서 기업과 전문가의 입장이 다소 상이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를 먼저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기능과 

성능에 맞는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 

3.3 WAVE 주파수 대역이 ITU-R 권고 주파

수 대역과 다를 경우의 고려사항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Advanced－ITS 

서비스 및 차량의 수출, 국제적 주파수 조율 등을 고려하

여 5.855 ～ 5.925GHz의 주파수 할당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미 그 대역을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 및 

간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WAVE 주파수 할당이 국

제 표준과 다를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기업과 전문가 집

단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7].

부품 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는 내용에는 전문가 집단

이 11%, 기업이 27%로 평균 18%가 응답을 하였다.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기술의 대외 경쟁력(특허, 기술

료 수입 등)이 크게 떨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26%, 기업이 14%로 평균 20%로 나타났다. 

WAVE 주파수가 국제 표준과 달라도 심각한 문제가 없

다는 내용에는 기업이 9%, 전문가 집단이 7%, 평균 8%

가 응답을 하였다. WAVE 주파수가 국제 표준과 다를 경

우 WAVE 관련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가 발생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평균 4%로 매우 낮게 나

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아직은 명확한 근거에 의한 응답이

라기보다는 단순히 자기분야의 지식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전파관련 기술 수준이 예

전과 같이 대외에 의존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품 수

급에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RF 부품 

대부분이 IC화 되어 순수한 아날로그 부품의 의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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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품의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집적

화하는 비용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주파수 대역

이 국제표준과 다를 경우, 수요에 비해 단가가 높아져 보

급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4 실제 운용 조건을 고려한 주파수 공유 방안

WAVE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에서는 지향성 안테나

를 적용하여 간섭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송신출력을 

제어하여 무선링크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간섭

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현재 DSRC 주파수 대역을 사업

자용 주파수(5.835～5.855㎓, 20㎒)로 분배하고, 미국과 

유럽의 WAVE 주파수 대역(5.855～5.925㎓)과의 호환성

을 고려한 주파수 분배가 필요하다. 여기서 WAVE 주파

수 분배 시 기술 개발 성숙도와 서비스 활용 계획 그리고 

주파수 간섭을 고려하여야 한다.

WAVE 현황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WAVE를 위한 주

파수 분배 방안은 기본적으로 단계적 분배 방안이 유효

해 보인다. 현재 WAVE 기반 서비스가 진행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3～4개 채널이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파수 대역폭은 3

0～40MHz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분배하고 향후 필요 

대역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 분배를 해도 무

방할 것이다.

또한 주파수를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에 DSRC 사

업자용으로 할당되었던 영역이 10여년간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 WAVE용 주파수로 분배하여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다시 말해서 

Fig.2에서 보인 바와 같이 DSRC 사업자용 20MHz 대역

을 우선적으로 WAVE용 주파수 대역으로 분배하고 추

가적으로 20MHz 대역을 분배하여 WAVE 통신에 활용

하도록 하는 방법이 기존 방송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

는 최선의 방안이다. 주파수 분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기술의 현황과 시장 전망 그리고 주파수 간섭 

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주파수의 

재분배에 있어서는 현장 검증을 통한 정확한 간섭의 정

도와 다양한 환경에서의 통신 실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5 ITS 정책 분석 및 정책 제안

산업 및 시장 활성화는 표준화와 생산 부품 공급 및 

유통에 있다. 표준화는 완성단계에 와 있으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생산부품 공급 및 유통측면

에서는 우선적으로 인프라구축과 하이패스 사업으로 구

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UTIS 사업과 WAVE 사업을 위한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합화가 계속 지체될 경우 지자체별로 보급되고 있는 

교통정보 단말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막대한 재원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ITS를 위한  WAVE 하이패스 단말 보급

을 선언하고, 이에 따른 톨게이트의 수정계획이 수립되

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DSRC 기지국 구축계획

을 최소화하고 WAVE 기지국 구축을 위한 주파수의 배

정 정책 및 관련 법령의 수정이 시급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ITS 기술 및 표준화 동향과  사

업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적으로 ITS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사항들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

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ITS 활성

화를 위한 2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ITS 관련 표준을 시급히 확정하고 표준 설치 시

방서를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경찰청과 지자체 위주

의 도심 교통체제인 UTIS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고

속도로, 국도 중심의 DSRC/WAVE 규격의 방식을 통합

한 기술 규격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WAVE를 위한 주파수 배정이 시급하다. 국제적

으로 규정된 ITS 전 대역을 배정할 수 없다면, ITU에서 

지정한 대역 중 방송채널을 제외한 DSRC 대역과 나머지 

대역을 WAVE 주파수로 우선 배정하여 WAVE 서비스

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향후 방송채널에 대해서도 주파수 활용의 극대화 차원에

서 검토하여 방송채널을 일부 이전하는 등 주파수 활용 

정책에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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